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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질한 듯한 가지 끝

잘린 가지에 달린 도토리

[범인(?)은…도토리거위벌레입니다.]

남산에 소나무(약 17%)가 많긴 하지만 실제로는 참나무 비율이 더 높습니다(약 24%).

당연히 참나무를 터전으로 살아가는 생물도 많습니다. 도토리 채집가 다람쥐처럼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동물도 있지만 , 사람들 눈엔 잘 띄지 않지만 도토리가 주식인 생물이

여럿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도토리거위벌레’라는 곤충입니다. 7월 말부터 도토리가 달린

참나무 가지를 떨어뜨리기 시작해 8월이면 땅바닥을 온통 참나무 잎 천지로 만듭니다.

막 떨어진 잎을 쫓아가 보면 가끔 그 주인공을

만날 수 있습니다. 검정 긴 주둥이를 가진 겨우

1cm 정도의 작은 도토리거위벌레! 나뭇잎과

함께 떨어진 이 친구는 다시 날아올라 적당한

도토리를 고른 후 알을 낳기 위해 구멍을 뚫습니다.

나중에애벌레가땅속에안착하도록산란한도토리가

달린 나뭇가지를 4시간여 걸쳐 잘라낸다고 하니

자식을 남기기 위한 노력이, 모성이 대단합니다.

떨어진 도토리를 자세히 보면 깍정이와 열매에 산란 구멍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알에서

깨어난 애벌레는 도토리를 먹고 자라서 땅속으로 들어가 겨울을 보내고, 5월 하순 번데기가

됩니다. 7월~8월 성충이 되어 땅속에서 나와 도토리를 찾습니다. 신기한 도토리거위벌레!

여름 산길을 걷다 땅바닥에 쌓인 도토리 달린 나뭇잎과 맞닥뜨리면, 톱질 장인 도토리거위벌레를

떠올리며 조심조심 걸어보세요. 지금까지 걸었던 걸음과는 사뭇 다른 느낌일 것입니다.

함께 떨어진 도토리거위벌레

[확대]막 떨어진 참나무 잎

산란 위해 주둥이로 구멍 뚫기

선명한 산란 구멍

(깍정이)

[구멍 1개에 1~2개 산란, 총 20~30개 알을 낳음]

신갈나무 아래(2020년 8월)

가지마다 어김없이
도토리가~

4시간여 노동, 자식 사랑! 도토리거위벌레

보물창고제42호

2021년 8월 (1)참나무에 무슨 일이?

한여름이면 참나무(도토리가 열리는 나무) 잎들이 가지째 무수히 떨어져 바닥에 쌓여

있는 모습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마다의 가지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반드시

도토리가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가지 끝은 톱질한 듯 반듯하게 잘려져 있습니다.

도대체 참나무에 무슨 일이 있던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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